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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공공건축가, 인천의 랜드마크를 그린다 
- 지난해 4월, 한종률 총괄건축가 비롯한 55명의 공공건축가 위촉 -

- 인천애뜰, 뮤지엄파크 등 공공건축 기획부터 설계발주까지 체계적 자문으로 

건축·도시공간의 공공가치 구현 -

지역의 랜드마크로 대표되는 건축물은 안전과 성능은 물론, 디자인과 

품격을 갖춰야하는 만큼 건축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시는 공공건축과 도시환경의 수준향상 및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하고, 지난해 4월

한종률 총괄건축가와 55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했다.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들은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사업 뿐

만 아니라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 자문과 의사 결정에 참여

하며, 각종 현안 사업들을 기획부터 총괄·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종률 총괄건축가는 위촉된 이후 지난 1년간 공공건축 품질 향

상을 위한 자문을 이어 오고 있다. 인천애뜰, 인천숲길, 뮤지엄파크, 

캠프마켓, 인천내항 1·8부두,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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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인천애뜰은 인천시청 앞 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

는 사업으로, 미관과 디자인 연속성을 고려해 시 의회 앞 주차장을 

애뜰과 유사한 광장 패턴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주차장 지하2층

부터 상부 애뜰 확장구간까지 오픈구간을 만들어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 하도록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인천시 최초로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이 함께 조성되는 뮤지

엄파크 조성사업의 설계공모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도, 스페인의 빌바

오 구겐하임 뮤지엄이나 아랍에미리트의 루브르 아부다비와 같이 국

제설계공모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외 우수한 건축가가 설계

에 참여해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안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시는 총괄‧공공건축가들과 함께 시민 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고,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은 물론 시 및 군·구와 직접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 예

정이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시는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55명의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시민이 중심인 공공공간 조성 및 공공건축 품질

향상 통해 최상의 인천 건축·도시문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총괄건

축가 및 공공건축가, 건축관련 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천하버파크호텔(중구)에서 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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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사진> (가운데 총괄건축가 외 공공건축가 / 22.01.13 공공건축가간담회 사진)


